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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

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348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17명의 자료를 SPSS 23.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묵, 외로움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섯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보이고, 이는 

다시 자기침묵을 높여 높은 외로움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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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외롭다’는 감정을 

느낀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

인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는데, 이 욕구가 충

족되지 못하거나 불안정할 때 우리는 외로움

을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은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지속적이

며 강도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면, 우울과 같

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SNS 중독, 낮은 자

아존중감, 자살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미화, 2018; 이영미, 2011b; 이정화 외, 2017; 

이준희, 박수현, 2023; Teneva & Lemay, 2020). 

매경이코노미가 2022년에 ‘한국 사회의 고립

화 실태’에 대해 2만 6,341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반진욱, 2022)를 보면, 20대 

청년이 31.8%의 가장 높은 비율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30대 29.9%, 60대 

이상이 29.6%의 순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외로움에 대한 호소는 전세계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반영하듯 2018

년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 2021년 일본

에서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다. 

Sullivan(1953)은 외로움을 인간의 발달과정에

서 친밀한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경험이라고 정의하였

고, Weiss(1973)는 정서적,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 욕구가 좌절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하였다. Perlman와 

Peplau(1981)는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정서이자,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결핍감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외로움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Perlman & Peplau, 1982). 첫째, 외로

움은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같이 대개 

유쾌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관계망 여부와 

상관없이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내적인 감정

으로, 이는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과는 다른 

지극히 주관적인 정서이다. 따라서 넓은 대인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와 이상적으로 바

라는 사회적 관계 간에 간극을 크게 느끼면 

외로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외로움은 인간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주관적인 것

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나 지속요인, 본질 등

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Rokach, 1989).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요구가 

부여된다. 대학생 시기를 포함하는 성인 초기

의 발달 과업 중 하나가 타인과 의미 있는 관

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을 경험할 수 있다(김예진, 서수균, 2022). 외

로움을 단기적으로 느끼는 것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반복하여 느끼면 다

양한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적인 대처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Asher & Paquette, 2003). 특히 

대학생의 외로움은 학업소진 및 낮은 학업

성취수준(정현희, 2017; Lin & Huang, 2012; 

Wright et al., 2014)에 영향을 미치며, 휴대폰 

중독성향(양종훈, 2010; 이영미, 2011a), 인터

넷 및 게임중독(전주연, 2005; Bozoglan et al., 

2013; Van Rooij et al., 2014)과 같은 다양한 중

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음

주, 건강(김옥수, 1999)과 같은 신체적 건강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대학생 시기에 오랜 기간 외로움을 경

험하면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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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중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으며, 이웃과도 문

제가 발생하거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

하게 된다고 하였다(Cacioppo & Patrick, 2008).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외로움은 이

후의 삶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인층보다 젊은 성인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더 취약하다는 선행연구(Fried et al., 

2020)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외

로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있다(김예진, 서수균, 

2022; 오선우, 서수균, 2016; 최종혁, 2021; 하

정은, 김경미, 2023; Ana & Antonio, 2017).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란 타인에게 결점 없는 모

습을 보이고자 하는 욕구로, 완벽주의의 대인

관계적 측면에 해당한다. 기존의 특성적 완벽

주의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

는 ‘완벽하고 싶은 욕구(need to be perfect)’와 

관련된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실제의 

노력과 별개로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

은 욕구(need to appear to be perfect)’와 관련된

다(한가희, 김정민, 2017; Hewitt et al., 2003). 

Hewitt 등(2003)의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의 하위변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이 해

당된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ostic Self 

Promotion)’은 자신의 완벽함을 다른 사람들에

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의 빈틈없는 능력을 보여주어 완벽

한 인상을 주려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

력한다(Hewitt et al., 2003).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은 자신이 불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드러나는 상황을 

염려하여,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을 의미

한다(Hewitt et al., 2003).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Nondisclosure of Imperfection)’은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거나 언어적으로 드러

내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

정적 평가를 받거나 거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있다(Hewitt et al.,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

한 심리적 어려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Hewitt et 

al., 2003),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

해 자신을 포장하거나(Frost et al., 1995), 자신

의 정서나 행동을 제한하고 회피적인 대처방

식을 취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양은혜, 하정희, 2020; 최인영 외, 2018; 

홍윤정, 이영선, 2017; Heimberg & Becker, 

2002). 이로 인해 자기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립감과 사회적 단절감을 불러오기도 한다

(Hewitt et al., 2007; Leary & Kowalski, 1995). 

Hewitt 등(2003)은 대인관계적 완벽주의가 고

립, 외로움 등의 사회적 단절을 야기함으로써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심리적 변인에 영향

을 미친다는 완벽주의 사회적 단절 모델

(Perfectionism Social Disconnection Model)을 제시

한 바 있다. 사회적 단절 모델(PSDM)에 따르

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

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단절과 고립이 심

화됨으로써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Ana & Antonio, 2017; Robinson et al., 2022).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결점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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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노력하지만(하정희, 2011a), 이는 오히려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

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최종혁, 2021; 하정은, 

김경미, 2023).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실제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

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종

혁, 2021; 하정은, 김경미, 2023)들이 보고되

고 있다.

이처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영

향을 미친다면 이들 간의 기제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탐색되어왔

다. 오선우와 서수균(2016)의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 양가성과 사회적 지지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지원과 유나현(2023)은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외

로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인지적 요소인 자기개

념 명확성과 행동적 요소인 자기침묵을 설정

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얼

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

에 대한 신념들이 어느 정도로 일관적이고, 

시간적으로 안정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

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자

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관련 정보처리를 조절

하고, 자기에 대한 기억을 조직하며, 자기개념

의 구조와 외부 정보를 조절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백수희, 2002; Campbell, 1990). 특

히 대학생 시기에 자기개념 명확성은 다양하

고 원만한 인간관계 및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

하여 자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손유진 외, 2022).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개

인은 진로미결정 수준(김나래 외, 2013) 및 심

리적 부적응, 정신 병리적 문제(Gara et al., 

1993; Leite & Kuiper, 2008; Stopa et al., 201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개

념 명확성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비롯하여 

적응적 행동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박소정, 20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 판단과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이 노출되는 것에 대

한 두려움이 크다(하정희, 2010; Hewitt et al., 

2008). 또한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때 스스로 가진 

기준에 따르기보다 외부의 기준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이새싹, 2016), 이는 자신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를 야기해 안정적인 자기

개념의 통합을 방해함으로써(이창아, 이지연, 

2019) 이상적 자기상과 실제 자기상에 불일치

가 생겨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

측해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예지, 

2020; 이새싹, 2016; 이유진, 진미경 2022; 이

창아, 이지연, 2019). 이새싹(2016)의 연구에 따

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

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될 모습만 자기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는 수용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비

일관적이고 불명확한 자기개념을 지닌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예지(2020)는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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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제시 성향이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반면, 부정적 경험은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기개념의 통합을 방해하여 자기개

념 명확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

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신뢰롭게 나누지 못하며(Lewandowski et al., 

2010), 사회적 지지 수준을 낮게 지각한다

(Caldwell et al., 1989). 결국 이러한 태도는 자

기은폐적인 형태를 띠게 만들고, 관계의 발전

에 걸림돌이 되어 낮은 관계만족감을 경험함

으로써(Altman & Taylor, 1973) 외로움으로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Valkenburg와 

Peter(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기개념 명확성, 사회적 유능감, 사회불안, 외

로움을 측정했을 때,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로

움 간에 부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새싹(2016)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자기(self)에 관한 

외부단서들에 쉽게 흔들리고, 민감하게 반응

하여(Campbell et al., 1996) 외로움, 우울과 같

은 부정정서가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이새싹, 2016; 이유진, 

진미경, 2022; 이창아, 이지연, 2019)에서 자기

개념명확성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해 영

향받는 매개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나,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최희정, 

2019)도 있다. 조절변인은 두 변인 간 관계

의 방향이나 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Baron & 

Kenny, 1986)으로 독립 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매

개 변인은 두 변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

(Baron & Kenny, 1986; Holmbeck, 1997)이라고 

할 때, 자기개념명확성은 매개 변인이면서 조

절변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명

확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해 영향받

는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이새싹, 2016; 이유진, 

진미경, 2022; 이창아, 이지연, 2019)에 기초하

여, 자기개념명확성을 매개 변인으로 선정하

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간의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를 매

개하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자기침묵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자기침묵(Self-Silencing)은 관계 내

에서 갈등과 손실을 피하고, 친밀한 관계 유

지를 위해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박은하, 양난미, 

2021; Jack & Dill, 1992). 초기에는 자기침묵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대인관

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원만한 관계 형성

을 위해 사용하는 대처기제로 개념화되는 추

세이다(Besser et al., 2003). 자기침묵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타인의 욕구에 맞추

려 하는 반면, 자신의 욕구는 부정하고 스스

로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인다(Thompson et al., 

2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침묵의 관

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

는 행동을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되는 행

동은 은폐하려는 기만적인 자기제시 행동을 

보이기 쉽다(하정희, 2011b). 자신의 불완전함

이 드러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수동적, 방어적 대처로써 자기

침묵을 사용하게 된다(정신아, 2013).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표현

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두려움

을 느끼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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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정원우, 2015; 홍

윤정, 이영선,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침묵의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적 섭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

침묵이 완전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정의림, 

2021). 도하라(2021)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일수록 자기침묵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 신효진(2022)은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인

식되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하여 자신의 긍정

적이고 완전한 모습들만 드러내고 싶어함에 

따라 자기침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침묵은 자기의 의견이 수용 받을 기회

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외로움의 수준을 더욱 높인다(신아라, 

2021). 즉 자기침묵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전략은 친밀하고 유대감 있는 사회적 관계에 

방해가 되고,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Nurmi & Salmela-Aro, 1997). Besser 등

(2003)이 자기비난, 우울 증상과 외로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침묵이 이들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기침묵과 외로움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lman과 Joshi(1987)도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침묵하

는 것은 외로움과 같은 사회적 단절감을 일으

키는 주요 배경임을 지적하였다. 다른 연구들

을 통해서도 자기침묵은 진실한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어 외로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밝

혀졌다(신영숙, 이지연, 2008; 이은애, 2011). 

한편 자기침묵은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관련

이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부정정서

를 덜 경험하고 균형 있는 정서상태를 유지하

며, 대인관계 유능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Bigler et al., 2001). 반면, 자기개념 명

확성이 낮으면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자기개

념을 형성하지 못하여 자기관련 정보들에 대

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의존하게 된다

(Dewi & Valentina, 2013). Morrison과 Wheeler 

(2010)의 연구를 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

으면 다수의 입장을 따르는 반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소수의 입장을 더 취하는 모

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권영미와 정주리(2021)

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자

신의 목표나 욕구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때

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당당하게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기개

념 명확성이 낮으면 사회적 상황에서 은폐나 

회피적 행동으로 자기침묵을 사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

휘와 홍혜영(2019)의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확

성과 자기침묵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

되었다. 이는 자기개념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에 민

감하고(최정문, 정남운, 2016), 자기확신이 낮

아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며(Aspinwall & 

Taylor, 1993; Bigler et al., 2001), 관계에서 상대

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진솔한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자기침묵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Jack, 1991). 김미주(2015)의 연

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지각된 어

머니의 심리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 간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박은하와 

양난미(2021)도 거부민감성이 자기개념 명확성

과 자기침묵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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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쟁모형

그림 1. 연구모형

과가 유의함을 제시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완

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

에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

(김예진, 서수균, 2022; 박지원, 유나현, 2023; 

오선우, 서수균, 2016; 이새싹, 2016)를 토대로, 

연구모형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묵을 매개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그림 1과 

같다. 경쟁모형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

로움 간에 직접효과가 나타난 연구결과(최종

혁, 2021; 하정은, 김경미, 2023)를 바탕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하였으며, 그림 2와 같다. 연구모

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

조적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종 모형을 

선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가 외로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외로움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

침묵 및 외로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외로움에 직접효과가 

있는가?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넷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과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은 매개효과가 있는

가? 다섯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과

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은 

순차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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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2022년 3월에 약 한 달 간 온라인 자기보

고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양식

에 포함된 안내문을 통하여 설문결과 및 개인

정보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목적 및 

연구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응답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는 31부를 제

외한 31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응답한 연구대

상자는 남학생 141명(44.5%), 여학생 176명

(55.5%)이었고, 나이는 20세 41명(12,9%), 21세 

62명(19.6), 22세 57명(18.0%), 23세 65명(20.5%), 

24세 32명(20.5%), 25세~29세 60명(18.9%)으로 

23세가 가장 많았다. 학년 별 비율은 1학년 56

명(17.7%), 2학년 93명(29.3%), 3학년 92명

(29.0%), 4학년 76명(24.0%) 순으로 2학년 응답

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을 보면 서울 167명

(52.7%), 경기/인천 124명(39.1%), 기타지역 26

명(8.2%)으로 서울이 가장 많았다.

측정 도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개발하고, 하정희(2011a)가 

한국인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고 타당화하

여 만든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

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세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정희(2011a)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

도(Cronbach’s α)는 .85였고, 하위요인별로는 각

각 .88, .75,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변

인별 신뢰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5, 불완

전함의 은폐노력-행동적 .75, 불완전함의 은폐

노력-언어적 .73이며,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

타났다.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등(1978)이 

만든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

를 Russell 등(1980)가 개정하고, 김교헌과 김지

환(1989)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개정판 외로움 척도(Revised UCLA 

Loneliness Scal [UL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원하는 수준의 친밀

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할 때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이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Russell 등(198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으며, 김교헌과 김지환

(1989)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척도는 처음에 20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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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으나, 요인 분석을 통해 12문항으로 

단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축된 최종문항

을 김대익(1998)이 번안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

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사용하였

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개념

의 내적 일관성, 지속성, 확신성의 정도를 측

정한다(조성희, 2020).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ampbell 등(1996)의 연

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김

대익(1998)의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자기침묵

자기침묵을 측정하기 위해 Jack과 Dill(1992)

이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를 번안한 양지윤

(2006)의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외적인 자기자각’,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자기침묵’, ‘분열된 자기’의 네 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총 31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침묵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Jack과 Dill(199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양지윤(2006)의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외적인 자기자각 

.64,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65, 자기침묵 .64, 

분열된 자기 .75이며, 전체 신뢰도는 .85로 나

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주요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값을 산출하였

다. 셋째, 주요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균형할당 방법을 사용하여 측

정변인의 문항 꾸러미를 3개로 제작한 후 측

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문항 꾸러미 

제작을 활용할 경우, 개별 문항 전부를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다(서영석, 2010). 측정

한 개별 문항은 각각이 측정오차를 지니고 있

기 마련인데, 개별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잠

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측정모형에 전체적인 

측정오차가 증가하여 모형적합도가 나빠진다

(MacCallum et al., 1999; 이지현, 김수영, 2016 

재인용). 이때 문항 꾸러미 제작은 구인 측정

을 위한 지표의 수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측정

오차를 줄이며, 개별 문항들이 구인을 대표하

는 것보다 각 문항 꾸러미가 구인을 대표하는 

것에 그 정도를 높이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 

또한 양호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이지현, 

김수영, 2016). 넷째, 변인 간의 경로 및 영

향력 등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이때 완전매개모형인 연

구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비교 검

증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

묵 각각을 매개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AMOS 프로그램의 경

우, 다중매개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개

별 간접 효과에 대한 추정 기준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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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묵 외로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

자기개념 명확성 -.262 1

자기침묵 .300 -.579 1

외로움 .126 -.587 .516 1

최소값 2 2 1 1

최대값 7 5 4 3

평균 4.65 3.13 3.00 2.04

표준편차 .744 .591 .425 .477

왜도 -.243 .395 -.585 -.153

첨도 .296 .124 .233 -.598

주. p<.05, p<.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n=317)

않는다. 따라서 가상의 변수인 팬텀(phantom) 

변수를 사용하여 특정 간접 효과 값을 확인하

고 유의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

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보다 작

고,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는 7

을 넘지 않아야 된다(West et al., 1995). 본 연

구에서 측정한 각 변인의 왜도값은 -.585 ~ 

.395, 첨도값은 -.598 ~ .296으로 정규분포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et al., 

1995).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변

인들 간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

확성(r=-.262, p<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침묵(r=.300, p< .01), 외로움

(r=.126, p< .0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침묵(r=-.579, p< 

.01), 외로움(r=-.587, p< .01)과의 관계에서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

기침묵과 외로움(r=.516, p< .01) 간에는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을 실시하기 전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

여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onfi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

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인을 3개의 측정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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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34.826 48 .965 .953
.076

(.061~.091)

주. p<.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측정변인 잠재변인 B β S.E. C.R

자기제시하위1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00 .74 - -

자기제시하위2 ← 1.04 .82 .08 13.53

자기제시하위3 ← 1.32 .87 .10 13.75

자기개념하위1 ← 
자기개념

명확성

1.00 .84 - -

자기개념하위2 ← .98 .85 .06 16.68

자기개념하위3 ← .87 .75 .06 14.52

자기침묵하위1 ← 

자기침묵

1.00 .84 - -

자기침묵하위2 ← 1.03 .84 .06 17.28

자기침묵하위3 ← 1.20 .87 .07 18.06

외로움1 ← 

외로움

1.00 .92 - -

외로움2 ← .87 .90 .04 24.50

외로움3 ← .97 .89 .04 23.91

주. p<.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로 꾸러미를 만들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를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2과 같다.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보다 작

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

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

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2). 

그 결과, χ은 134.826(p<.001), CFI는 .965, 

TLI는 .953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RMSEA 또한 .076(90% 신뢰구간, .061~.091)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작업을 통

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요인부하

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74~.87, 자기개념 명확성 .75~.85, 자기침

묵 .84~.87, 외로움 .89~.92로 모든 표준화 회

귀계수가 Cohen(1988)이 제시한 최소 기준인 

.30보다 크다. 따라서 12개의 측정변인으로 4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226 -

적합도지수 χ²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 140.722 49 .951 .963 .077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 134.826 48 .952 .965 .076

χ²차이 검증 △χ²(1)=5.896, p<.05

표 4.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 비교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하였으며, 모형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140.722(df=49), CFI=.963, 

TLI=.951, RMSEA=.077이고, 경쟁모형(부분매

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134.826(df=48), 

CFI=.965, TLI=.952, RMSEA=.076으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하게 좋은 것

으로 나타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서로 내

재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χ차이검증을 통

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르면, ∆χ가 자유도 1일 때 임계값인 3.84

보다 크면 χ값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

고 부분매개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는 

반면에 3.84보다 작으면 간명성 원리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의 ∆df는 1, ∆χ는 5.896로 임계값인 

3.84(p<.05)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

형과 경쟁모형 간 적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으며, 자유도가 더 작은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분매

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경쟁모형) 검증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경쟁모형의 분석결과

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다중매개효과의 간

접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

을 사용하여 모형을 변형한 후 분석하였으

며,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Kline 

(2005/2010)의 표준화 경로계수 해석에 의하면 

경로계수의 절댓값이 .10 이하이면 작은 효과

를, .10~.50이면 중간 효과를, .50 보다 크면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모형의 경로들을 분석하면,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

계수 크기들은 중간 효과 크기에서 큰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으로 가는 경

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간접효

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신뢰구

간 95%으로 설정하여 각 변인들의 간접효과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 변인이 여

러 개인 경우 부트스트랩핑은 각 매개 변인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 변인

(phantom variable)을 생성하여 개별 간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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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p<.05, p<.01, p<.001

그림 3. 최종모형

경로 B β SE CR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128 -.286 .029 -4.4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기침묵 .138 .154 .049 2.798

자기개념 명확성→자기침묵 -1.241 -.619 .124 -10.045

자기개념 명확성→외로움 -.738 -.524 .107 -6.866

자기침묵→외로움 .173 .247 .052 3.34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외로움 -.082 -.131 .034 -2.439

주. p<.05, p<.01, p<.001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팬텀 변인이란, 모

델 적합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수를 말한다(배병렬, 2014). 한편, 부트스트

랩과 팬텀 변인을 통해 추정된 개별적 매개효

과의 유의성은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

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한다. 팬텀 변인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매개 

변인 각각의 개별적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 외로움에 이

르는 간접 효과는 95% 신뢰구간(.036~.157) 사

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자기침묵을 

거쳐 외로움에 이르는 간접 효과는 95% 신뢰

구간(.004~.052)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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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완벽주의적자기제시→자기개념명확성→외로움 .087 .030 .036 .157

완벽주의적자기제시→자기침묵→외로움 .021 .011 .004 .052

완벽주의적자기제시→자기개념명확성→자기침묵→외로움 .022 .013 .004 .059

주. p<.05, p<.001

표 6. 구조모형의 개별적 매개효과들의 부트스트랩 결과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묵을 거쳐 외

로움에 이르는 간접 효과는 95% 신뢰구간 

(.004~.059)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묵, 외로움 간에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침묵, 외로움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으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고(이유진, 진미경, 2022; 

이창아, 이지연, 2019), 자기침묵(정의림, 2021; 

Besser et al., 2010), 외로움(김예진, 서수균, 

2022; 오선우, 서수균, 2016; Ana & Antonio, 

2017)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침묵, 외로움과 부

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자기침묵(김성휘, 홍혜영, 2019; 박은하, 

양난미, 2021), 외로움(이새싹, 2016; Wong et 

al., 2019)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침묵은 외로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침묵 수준이 높을수록 외

로움 수준도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김예진, 서수균, 2022; 신영숙, 이지연, 2008; 

Besser et al., 2003). 요약하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고, 자

기침묵과 외로움의 수준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침묵의 매개효

과를 확인한 결과, 경쟁모형으로 제시한 모형

이 최종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 간에 부적 직접효과가 나

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외로움 간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

아(김예진, 서수균, 2022; 박지원, 유나현, 2023; 

오선우, 서수균, 2016; 이새싹, 2016) 완전매개

모형을 채택한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부분매

개모형이 채택되며 두 변인 간 정적 직접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종혁, 2021; 

하정은, 김경미, 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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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직접효과가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하여 논의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통계적 거짓효과(spurious 

effect)의 가능성이다. 거짓효과란, 실제 변수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거짓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는 현상(Bollen, 1989)으로 강력한 

간접효과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간접

효과 추정치가 너무 커서 직접효과의 값이 과

소추정되다 못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른 부

호의 값으로 밀려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

를 확인해보면, 간접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3, p<.001), 이로 인해 직접효

과의 추정치가 부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짓효과가 아

니라 실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을 가능성이다.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이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나

희와 이동귀(2020)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서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다른 기제를 통

해 사회불안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하위요인에 따라 방어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하정희, 2011b).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최종모형을 완벽주의 자기제시의 하위요인

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불완전함 은

폐노력-행동적’하위요인에서만 부적인 직접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완전함 은

폐노력-행동적은 개인이 공적인 상황에서 자

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행동

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하정희, 2011b), 특

히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나희, 이동귀, 2020).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하위요인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

다면 끔찍할 것이다.’,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나는 공개적

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무척 싫

다.’와 같이 공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측정하기에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외로움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부적인 직접효과가 나

타남으로써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외로움을 증

가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

유림(2015)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

은 사람이라도 친밀한 친구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또래집단의 격리로부터 비롯되는 외로

움 정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공적인 상황에서 자

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해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외로움이 감

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

의 가능성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

로 확인하면서 외로움에 미치는 차별적인 기

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진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

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을 낮춤으로써 외로움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인정과 평

가에 민감해 자기개념이 쉽게 흔들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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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서 자아의 위협을 느껴 스스로 철수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 성향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

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이새싹(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

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김미소, 양난미, 2016; 이다운, 김종남, 2017; 

최성혜 등, 2023)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불안정한 진로 및 취업에 따른 과

도한 경쟁과 성취 압박으로 인해 완벽함을 추

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완벽

하게 보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으며, 이

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Misra & Castillo, 200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제시 동기가 높으

며, 타인으로부터 존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다(Hewitt et al., 2003).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서구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기(subjective self)

보다 타인에게 비치는 사회적 자기(social self)

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h, 2000). 이러

한 모습은 타인에게 비치는 사회적 자기를 중

시하고 완벽하게 보이고자 노력함으로써 주관

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의 불일치를 증가시켜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외부의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단서들에 대해 더 쉽게 

부정정서를 경험하며(김지윤, 이동귀, 2013),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

고(박누리, 2018),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

험한다(장주혜, 2019). 대인관계에서 자주 갈등

을 겪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정서

적 지지나 이해를 충분히 받지 못해 관계 만

족감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관계 속에 있지

만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대학생들은 입시에 지쳐 진짜 자기가 누구

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의 정체성

에 대한 고민을 대학교에 와서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대

학생의 경우, 진짜 자기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써 진짜 자기를 고립시키고 소

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기를 잘 

알지 못함으로써 거짓자기로 행동하며, 사람

들과 어울리지만 여전히 주관적으로는 소외감

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자기침

묵행동을 함으로써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침묵은 진실한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어 외로움에 이르게 된

다는 선행연구(신영숙, 이지연, 2008; 이은애, 

2011)를 지지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 내의 대처전략으로 

자기침묵을 사용함으로써 외로움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정혜윤, 박경, 2022)

와 맥을 같이 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

향이 높은 개인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에 비해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낮아 대인관계 상황에서 회

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류아영 외, 

201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모든 하위변인

들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하위변인 중 ‘자

기 문제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하정희, 2010)는 완벽주의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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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시가 높을 경우 회피적인 대처를 취하며, 

자기에 대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으면 자신

의 결점이나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 타인과 공

유하기를 꺼려하여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및 

도움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진

솔한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자기침묵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자기침묵행동을 하는 

사람은 외부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평가, 판

단하고, 갈등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분노와 같은 긴장감을 경험한다(Jack & Dill, 

1992). Joiner 등(1999)은 자기침묵에 대한 보상

으로 타인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는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진정한 친

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공개의 폭과 깊이

에 대한 확장이 요구된다(Altman & Taylor, 

1973).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과 현재 겪고 있

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

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자기침묵행동은 단편적인 부분

들만 공유하게 함으로써 깊은 유대감을 형성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는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며,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침묵의 순차

적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지며, 이는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침묵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외로움을 더 많

이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자기불일치가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자기침묵을 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강석, 이지연, 2013; 이유주, 이정윤, 2023)

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자기개념이 명

확하지 않으면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여 경험

회피의 수준을 높이고, 결국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

(안지영, 홍혜영, 202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자기개념이 불명확한 개인은 스트레스

를 받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수동적인 대처 행

동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Smith et al., 

1996), 수동적인 대처로서의 자기침묵은 관계

를 피상적으로 만들어 외로움에 이르게 된다

는 선행연구(김예진, 서수균, 2022; 신영숙, 이

지연, 2008; 정혜윤, 박경, 2022)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

으면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기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계를 친밀

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방식의 자기침묵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활동 및 관계의 폭과 무관하

게 피상적인 관계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외

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들은 폭식 

행동(황다솔, 설경옥, 2018; Christensen et al., 

2017), 스마트폰 및 SNS 중독(고은영 외, 2014; 

김기숙, 김영근, 2020; Marche, 2012), 수면문제

(최유정 외, 2020; Hom et al., 2017) 등 문제 

증상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대부분이었

으며, 어떠한 기제를 통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인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Markus & Kitayama, 2010), 체면과 겸손, 관계

를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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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감정 등을 표현하기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

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방

해가 되어 사람들을 외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한다. 서영석 외(2020)에 의하면 학연, 지연 등

의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은 집단에서의 외로움, 

타인지향적 외로움, 융합에서의 외로움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최근에 일어났던 

코로나 팬데믹은 대학생들이 외로움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코

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외로움을 더 많

이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승연, 2021).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교류가 줄고, 타인으로

부터 받았던 지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

고,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외로움을 크게 야

기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가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를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자기침묵의 중

간 기제를 밝힘으로써 외로움을 호소하는 대

학생들을 위한 상담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장면에서 다음

과 같은 개입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

선 강도 높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내담자를 상

담할 경우, 이들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나는 늘 완벽

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를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등의 언어적 보고가 있는 경우 내담자

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내담자는 상담자

에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

는 것에 대해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Hewitt et 

al., 2003).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불편한 정서에 대해 충

분한 공감과 타당화 작업을 통해 먼저 내담자

와 충분한 치료동맹을 맺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나아가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는 변화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성격적 측

면이므로(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에 대한 개입보다 그들의 특성이 통합적

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

였는지 확인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자기상이 보여

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정서와 욕구를 무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관적인 자기에 대해 정확

히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명확한 자

기개념은 관계에서 발생할 예측성을 낮춰 관

계의 긴장도를 높이고, 이들을 타인의 의사나 

결정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

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표현해

보도록 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을 확인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모

순되는 자기개념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

라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자기개념을 통합시키는 

개입을 활용해 볼 수 있다(손은경, 권해수, 

2014). 특히 내담자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관

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진정한 자기를 드러

내지 못할 경우, 자기감의 훼손뿐 아니라 타

인에게 맞추려는 자기침묵행동으로 인해 부정

정서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 지

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자기침묵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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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 내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에 집중하여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연습이 선행된 후에는 자

신의 욕구나 감정을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

훈련이나 나 전달법, 역할극 등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

현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

성, 자기침묵, 외로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으

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

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답

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

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수준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참여 관찰, 면접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해당 변인들의 관계를 보

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생이 참여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에 대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젊을수

록 외로움을 더 크게 경험하지만 외로움이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므로 

다양한 집단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에 대해 

개인 내적 변인을 통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이외의 개인내

적 변인들 역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특성 및 상황적 

특성들을 통한 관련성을 탐색한다면,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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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silenc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loneliness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17 participants, excluding 31 insincere responses from an initial 348.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2.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elf-concept clarity, self-silencing, and lonelines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loneliness. Third, self-concept clarit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loneliness. Fourth, self-silencing also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ift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silencing was confirm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s associated 

with lower self-concept clarity, leading to increased self-silencing, and ultimately greater loneliness.

Key words : Perfectionist self-presentation, loneliness, self-concept clarity, self-silenc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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